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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교훈련(CMTC) ~I작I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가 악하고 어둡다고 걱정을 합니다. 실 

제로 이 세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으며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대를 걱정하고 비판히는 우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판하고 불명하며 걱정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입 

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이요"(마 5:14) 보혈의 은총을 입은 빛의 자녀라면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 

의 잘못된 것에만 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복음 

의 도구가 되십시오. 지금 어두운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 

아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 

니라?'(행 8:1) 

오늘 찬양예배 후에 2009년 국내전도와 단기선교 설명회가 중직자 

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2009년 선교훈련 

(CMTC)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전 

에 어떻게 했는가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 

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따하라?' (막 16:15)는 예수님 

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 전히는 일에 방관자가 되 

지 마시고， 지금 즉시 단기선교에 지원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은 서 

둘러서 선교훈련(CMTC)을 받으시고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팀 

장훈련(2008년 12월， 2009년 1 . 3.5월)을 받으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 영광을 툴리게 하라?' (마 5:16) 

쩌17화 성한석 (오늘 1'""5부예배 씨 

오늘 주일 1~5부예배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핸 성 

찬식이 있습니다. 유두고(행 20:9)처럼 말씀과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고전 11:27)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바로 나의 죄를 대 

속하기 위한 은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 

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를부터 모든 교회악교 학생톨은 진급된 부').fOIf).f 0뼈뻐톨 드립U다'.{;문의/교육국) 

1989년 3월 4일 장간 

닮츰:;0 삶(금요찬양집회)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16. 죄 용서함과 생명을 주심 11. 정죄의 작분 
2. 바쁜 것과 횡료뺨 17. 아름답고 귀한 소식 12. 종의 멍어|를 벗어나다 
3. 실질적인 체험 18. 그리스도 요뻐1 ?1는 성도 13. 율법 없이 실 수 gA을까? 
4. 오램| 대한착각 19. 내모습이대로 14. 완전히 의존힘에 있는 자유 
5. 그리스도 요뻐| 있는 자들은 죽은 X까 O메라 산 째ICf 110. 완전한 펴 15. 은혜 묘뻐l서 자리남 

16. 영원한 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다. (롬 8:28)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를 행 

하신다. (고후 1:3~4)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 

신대로 “범λ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 

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아시 

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롬 

12:2 ; 벨후 1:3)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 은총 자유를 자발적으로 전하게 된다. 또한 

-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이 아그립바 왕을 향하 

여 간절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행 26:29) 

그러나오늘날의 교회는 어려움을당하며 고통중에 있는자들을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 

하시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 세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경을 참고서적으로만 여긴다. 사람이 중심 되고 사회의 조 

직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인간 

의 교회와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 

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 

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살전 5:18)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 

하는 모습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약한 인간이 붙들 수 있는 새 

힘，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이다. 새 것이 옛 것을 내어 쫓으며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었다. 따라 

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롬 13:14)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다 유익하지 않다.(롬 

6:15,17)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많다. (엠 4 : 22~24) 따 

라서 그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모든초점과중심을오직 예수그리스도께 두어야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15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자가 되자. 그 

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 5:1,6,13) 육 

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자.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갈 5:24~26)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벌 2:5~에 세상에서 누릴 영광만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 

님만을 믿자. (마 20:28)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었다고 말씀하셨다. (벌 2:3 ; 마 
16:24~26) 이러한태도는자연인에게서는찾아보기 힘틀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만들어 낼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재렴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인간들에 의해 끊임없이 분석되고 비판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통일하다. 이 사실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안다.(골 1:26~28) 말씀 
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질 때에 복음의 역사는 초대 교회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다.(갈 3:1~3) 태양이 진흙을 굳게 만들고 같은 태 

양이 얼음을독게히는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교만한자들의 마음을더욱굳어지게 하며 겸 

손한 자들의 마음은 녹여 준다.때 11:25~26)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신다. (약 4:6)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유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항상 발견한다. 예수님은 겸손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을 영접하자. (계 3:2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들은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 
께 내어 드림으로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체험하는영원한삶이 있기를원한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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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PAUl'S SERMON 
(36)“ForDav찌 i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among his 

fathers and underwent decay; (37)but He whom God raised did not undergo decay. … … (40)“Thel깐ore take heed, so 

that the thing spoken of in the Prophets may not come upon yOU: (41) ‘BEHOLD, YOU SCOFFERS, AND MARVEL, 
AND PERISH; FOR 1 AM ACCOMPLISH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WHICH YOU WILL NEVER 

BELIEVE, THOUGH SOMEONE SHOULD DESCRIBE IT TO YOU."’'(Acts 13:36-41) 

After being Se잉nt까t Ol이u뼈」 

i띠n the pαroα\V씨/끼lin비nce of Syria, Paul ’s first missionary journey took him 

to several cities along α near the Mediterranean Sea. He and his 

companions started their ministry work in each city’s synagogues 

and then ministered to the surrounding Gentiles . During his stop in 

Pisidian Antioch , a small city in the province of Phrygia , Paul 

delivered a powerful sermon in their synagogue that today ’S 

churches need to hear. His sermon began with a brief history 

concerning the Israelites four-hundred years sojourn in Egypt, plus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wanderings and ten years to conquer 

Canaan .(vv. 17 ~ 19) Paul went on to talk about the time of the 

judges until Samuel , their first king, King Saul , and David’s kingship 

and relation to the Promised Messiah.(vv. 20~23) He also preached 

about John the Baptist and gave a strong description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vv. 24~35) His whole sermon is amazing, 

but today we are going to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his ending 

words. 

Pa 비’s sermon emphasized Jesus Christ as the figure of 

forgiveness, “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nd was laid among his fathers and 

underwent decay; but He whom God raised did not undergo decay.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 brethren , that through Him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 (vv. 36~38) Right now,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are emphasiz ing blessings over 

forgiveness and repentance . Our need for forgiveness is 

tremendous, “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 

(Rom . 3:23) Romans 3 :10 further states , " ......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 We need forgiveness. AII the people who 

go to church and do not hear sermons concerning forgiveness, but 

hear sermons that try to make them feel good are missing out on 

the message of the gospel. Isaiah 64:6 says, "For all of us have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deeds are like 

a filthy garment; and all of us wither like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take us away." You cannot f ix the problem of your sin 

by yourself. No one can cleanse the ir sins, for only Jesus has that 

power. The 21 st century church needs to start proclaiming the need 

for forgiveness , and its 21 st century congregation needs to start 

repentlng . 

Paul ’s sermon emphasized the priceless benefits of believing, 

녀nd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condemnation is priceless . Romans 8:33~34 ask, “ Who wil l bri ng a 

charge against God’s elect? God is the one who justifies; who is the 

one who condemns? Christ Jesus is He who died, yes, rather who 

w as raised ,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intercedes for 

uS." AII these priceless benefits are the result of being justified . We 

cannot attain them through our own efforts or law keeping , 
"nevertheless knowing that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Gal. 2:16) Galatians 3:11 says, "Now that no one 

is justified by the law before God is evident; for,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 The benefits of salvation and justification are 

available to all sinners, “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 nor idolaters , nor adulterers , nor effeminate , nor 

homosexuals , nor thieves , no 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uch were 

some of you ; but you were washed, but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pirit of our God." (1 Cor. 6 : 9 ~ 11) Churches that center on making 

you feel good are not good, but churches that hurt your pride and 

make you feel bad because of Jesus are priceless 

Paul ’s sermon emphas ized a warning , “ Therefore take heed, so 

that the thing spoken of in the Prophets may not come upon you : 

’ Beh이 d ， you scoffers , and marvel , and perish; for 1 am 

accomplishing a work in your days, a work which you will never 

believe, though someone should describe it to you . '" (vv. 40~41) 

There is danger in doubting . Why do so many people constantly 

question God and His doings? 1’m always hearing people say, “ Why 

did God do this?" and “ Why did God allow that?" Please accept 

God by faith. The offer of salvation by grace is a great privilege. To 

reject or ignore the message of salvation brings greater 

condemnation . To receive Ch rist is to live . To reject Christ is to 

perish,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Jn . 3:36) Hear the words of Habakkuk 1 :5, "Look among 

the nations! Observe! Be astonished! Wonder! Because 1 am doing 

something in your days-you would not bel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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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 월 2일 @ 

I c~，음주일 셜교 l 

삐}롤의 설교 
(36)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뭇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쩍음을 당하였으되 

(3댐}나님께서 살리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야니하였나나 ...... (40)그런즉 너희는 선지자틀을 통하여 

말씀하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샤람들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샤도행전 13:36-41)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뒤 바울은 첫 번 

째 선교여행에서 지중해 연안과 그 근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바울 

과 동료들은 각 도시의 회당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을 전 

도했습니다. 브루기아 지방의 소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무르는 동안 비울 

은 그곳의 회당에서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펼 

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4001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 

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17~19절) 비울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의 사사 시대와 초대 왕 사울 다윗의 왕권과 약속된 메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20~23절) 그는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한 다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설교했습니다.(24~35절) 그의 모든 설교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중 오늘은 의미심장한 그의 마지막 설교에 초점을 맞추 

려고합니다. 

좌 사합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 

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뭇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 

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36~38절) 현재 전 세계의 교회는 죄 사함과 회개보다는 축복에 대 

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펼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 

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더 나아가 로마서 3:10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죄 사함에 관한 

설교는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복음 

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 64:6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 

수님만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교회는 죄 사함의 필 

요성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21세기 성도들은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돈으로살수없다 

바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익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 

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39절)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상태 

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죄 사함 

을 뛰어넘습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칭의는마치 우리가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과의 화평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9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 

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 

심에서 구원을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은돈으로살수 없습니 
다. 로마서 8: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을받지 않는것 역시 돈으로살수 없습니다. 로 

마서 8:33~34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고 

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갱생관옥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모든 은택들은 의롭다 함 

을 입은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는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 

체가 없느니라!' (.갈 2:16) 갈라디아서 3:11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구원과 칭의의 은택들은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 

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 

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히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히는 자 

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리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자들이 있더니 주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 

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9~11) 교인들의 기분을 맞추 

기에만 급급한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언짧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 

입니다. 

의심하지말고믿자 

바울은 주님의 경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 

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 

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 

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40~41절) 의 

심은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까?’ 또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구원의 메 

시지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 

접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하박 

국 1:5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하며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행 13 :42~44)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행 13:45)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중 

요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만약 주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한다면 진정 

한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추수감사주일에 세상적인 성공은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은총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 
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메 



빼。t ， 정뭘 。|것야 뭘씀의 잠*1 ， 한양의 잔치로구나 
청지기훈련을 30여분 앞둔 시간， 복잡한 마음으로 지하주차장 차 안에 앉아있었 

다. 최근 떼가 심해져 본당에 앉아 칭얼대면서도 굳이 탁아부가 아닌 본S에 가길 고 

집하는 둘째가 차 요뻐서 잠들어 있는 까닭이었다. ‘깨워서 지금 본당으로 가야 하 
나， 아니면 좀 더 재우고 탁아부로 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본S때 앉아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아이를 깨웠다. 자던 중 깨워 올라간 터라 여전 

히 칭얼대는 0씨와 속속 들어와 자리를 채우는 사료띨 λ에에서 말씀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최근 되돌아 보게 된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선교를 준비하고 다여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이 깨달았고 내가 노력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항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기쨌고 자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 내 판단이 앞서서 결국 내 입장에서 편한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러면서 ‘참 나란 인간은 이기적이구나， 내 편안흔L이 우선이고 절대 주님 

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손해를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 

전 아시다시피 이런 부족한， 아니 부족하다는 것으로는 너무 모자란 그저 죄인입니 

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다음부터 둘째가 그림 

을 그리며 혼자 놀기 시작했고 청지기훈련 책자어1 고개를 묻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 

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참여 

한 나에게도 말씀과 찬양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 

웠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알던 말씀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웠고 ‘아， 정말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다. 위임목사님께 

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하나하나의 내용이 온 성도들이 함께 읽어가는 

성경 속 말씀들， 분명한 증거의 말씀들로 채워지고， 또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 

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아， 정말 이것이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로구나. 하는 감 

격이 차올랐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속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고 믿 

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임을 발견하였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요때l 예수님이 아닌 ‘나’ 

로만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어서 늘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 원하시며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순죠H는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물 

론 또 그 만남이 일평생 연속되는 내가 내 속의 나， 즉 죄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사랑 

한다 부르시고 내가 당신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 

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할 때， 어느새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있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해본다. 

정종원(집사， 23교구) 

빼 각톡한 죄얻。l없￡나 
저13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 

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의 마음속에 영과 육이 함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 

시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회개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죠}이었다. 

새로운 환경과 도전 속에서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육에 속한 모든 것들 

을 추구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절망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가슴을 쳐 보기도 하고 핸극을 지어 보기도 

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 나이는 점접 들어가고 이제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군대의 

방패와 상급0/ 되)../는 

하나님을밑옴으로 

원한 셰계훌 향해 나아가는 

님의 엉팡스러운 성전롤은 

Hl로무리압니다I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료L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 

는 삶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20여 년을 믿음 속에 살아온 긴 

시죠}이었으나 사랑하는 남편， 자여，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가 마련되었는지 또한 냐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었는지 뒤돌아 볼 

때에 육에 속한 삶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은총 

의 청지기 훈련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9)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악독한 죄 

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세&L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 

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육에 속한 삶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전 3:16)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 원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하나 

님이 거하실 처소가 나와 나의 가정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 

주신 은총에 감사 드린다.(고후 5: 17) 

죄종란(집사， 5교구) 

빼작지맏 구l한 흩 
지난 번 청지기훈련에，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야기(두 세계， 요 18:36)를 듣고 

무척이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은 또 뭉기적거리며 

시죠띨 지체하고 있었다. 차도 밀릴 텐데， 자리도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서둘러서 나가야할 시간인데도 게으름을 피우다 결국 늦어서 본당에 들어가 

지 못하고 뒤늦게 갈릴리흘에 들어가 앉았다. 하지만 가는 내내 ‘앤지 오늘 말씀도 

무척 은혜로울 것 같다.’ 는 뭔지 모를 기대감을 안고 간 은혜일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두 볼에는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특히 “여러분 

은 성전 안의 아주 작은 돌일지라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듣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 

렸다. 

사실 얼마 전까지 나는 약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그토록 원하 

는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도 원망스러웠다. 괜히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모임에서 

는 밝게 웃으며 떠들다가도 흔자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축축 쳐지면서， 몸도 마음도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때로는 내 삶의 의미， 아니 나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의심 

스러워 이상한 생각까지 하곤 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무기력하고 하기 싫은 마음뿐이었다. 이와 같은 나에게 주님은 정지 

기훈련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분명히 나는 아주 형편없이 작은 돌이었 

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었다. 나는 주께서 세 

우신 멋진 건축물의， 작지만 아주 귀한 돌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로 말 

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 

며 기뻐하신단다. 

‘아， 왜 진ξ뻐}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나 

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한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이제는 눈물 

에 콧물까지 마구 흘러내려 연신 코를 풀어가며 앉아 있었지만， 여느 때처럼 주변 사 

람이 의식되거나 창피하지 않았다.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마음뿐 

이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빌딩의 돌 하나가 더러우면 그 

빌딩은 온전히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더러움이 결국 보여지고 만다. 이제’ 이 

말씀과 같이 나도 늘 깨끗하고 온전한 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기쁨으로 채워가야겠 

다. “그러므로 하밟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벤 ! 

한성하(집사， 정년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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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희.도 쉴를 얀OIIAf 하나납01 거하삐 처쇼가 되기 4￥ÔI여 그리스도 011추 

(빼빼소Af 2:22) 

빠 너무나도 과맏썼고 야'1적。l섰을을 효I'H썼다 
이번 제3차 청지기훈련 때 받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 

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찬양 뿐 

만 아니라 이번 청지기훈련 주제말씀인 “너희도 성령 요k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요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엽 2:22)는 말씀도 너 

무 좋았다. 난 말씀 앞에 회개할 수부뻐1 없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 중 공통점이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나묘F이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 자매들과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었다. 이 말씀에 

그동안 나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고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했다. 평소에 나 자신E띨 

위해 기도하거나 내가 속한 예본 찬양대와 고등부E띨 위해 기도했었는데 

주님의 자벼를 점점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쨌다. 올해 있 

었던 세 번의 청지기훈련에 모두 참석했었는데 그 말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아직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시험을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묘떨어 주시 

고 주의 자녀로 묘떨어가시는 과정을 느낀다. 앞으로 주가 쓰실 사람으로 변화 되어 

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협력하여 실족하는 자 없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정승우(고등부) 

빼 나으| 부믿려흔 모습흩 흩악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첫 청지기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 

패와 쇼띨3이 되신다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셨다. 그런데 육신 

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준비하던 단기선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홀에 되었다. 몸 

과 마음이 더욱 힘들어 졌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 

으로 나의 육신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 1:1 0)고 내게 속식뼈 
주셨다. 

몸은 회복되어 가면서도 눈 앞에 있는 세상적인 걱정들로 낙심하고 있을 즈음， 분 

주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 선 나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 

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한 감 

사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첫 모퉁 

잇돌로 삼아 건축하신 성전에， 작은 돌보다도 못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지 

만 이 놀라운 성전의 한 지체된 내가 경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과 벗 

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 

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요빼 있어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 

이우미(권잘， 7교구) 

빼 내，~ 아니라 역|수 강에서! 
중간고사 기간이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과제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즘 참 정신없 

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두 세계 중에 여전히 현실의 세계만 따르기를 좋 

아하는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교회 갈 때 

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다. 이렇게 참 생명이 아닌 것들로만 가득 차 있 

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 

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 

자신이 거룩해 진 것만 같았다. 내 자신 스스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묘밀어 

간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 

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작거나 성도수가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의 이름으로 성령 요써서 성장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나 자신이라고 하셨다. 그렇 

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 없이 살아온 나는 빈 집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성령 안 

에서”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 더 

러운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이 뛰어난 자들， 신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사셔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로 그리고 나로 구 

성되어져 있다. 이것이 은혜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거하시니 두렵 

지 않다.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을 다른 사료띨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요k게서， 성령 

앤1서， 죽은 돌이 아닌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산 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임에 참 기쁘다.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 요k게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정말 행복하다. 

왕현정(대학부) 

빼k 착각에|서 빚애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요빼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끼고전 3: 16)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는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며 자비와 긍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지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 

실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라 고매한 인격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 들인 것으로 착각했습니 

다. 그저 세상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비판하며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었고 영원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만 열중이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 

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끼롬 8:9)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인격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료뻐l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뱉전 2 : 4~5) 자기 자신의 의와 서]i，k계 속한 것들을 쫓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 

명을 허락하셨으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1l1-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안 

에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섬기며 천성을 흔t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소원합니다. 

빅형식(집사， 19교구) 

.6. 과효|의 쉴펀 터는 역|수 그리스도 
저13차 청지기훈련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금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교회 

로 모였다. 일주일 동안 교육을 나가셨던 아버지는 인천에서， 나는 학교에서， 어머니 

는 구역식구들을 태우고 교회로 효t하는 발걸음에서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다. 교회에 

도착하자 예배당은 많은 성도들로 꽉 차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 

께하실 성령님을 생각하니 두근거림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 

하시는 처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나 

아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동역하며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그 기초를 세울 때 이 

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스쳐갔다. 내 

인에 성령님 대신 내가 주인이었던 날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료 남을 섭기기보다는 나 

의 상홀멸해l 급급했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묘L이 내 요k게서 일하 

실 수 있도록 이런 나의 약한 모습들까지도 주님 g노h거l 내려놓게 해달라고 잠잠히 주 

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말씀 기운데 부르는 찬양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 

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시죠}이 되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의 가사처럼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주님을 섬기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살아있는 영흔이 되기 위해 기도한다. 

전한나(성도， 11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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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끝끼찌 l 샘찌가의 킬 

샤톤핸l 보빼어I도 가도로 ! 

처음 임하는 선교였습니다. 여러 번 다여오신 팀원들과 언어훈련 및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ξH겨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담대합과 열정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선교준비에 열심을 다하었 

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 20일 동안 

고생하고 어머님이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리며 

힘 주시기를 간구했고， “사탄을 이져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자!"라고 힘을 다 

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담대함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선교지로향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할 때마다 나의 어눌했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발자취를 따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흔들에게 향했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힘을 주시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 

니다.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 14) 이 말씀을 기초 삼아 믿지 않는 영흔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 

지고 각 가정마다 찾으며 나아갔을 때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날 수 있었 

고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접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 

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입술에서는 “주님께 감사합 

니다란 고백이 연거푸 나왔습니다. 오직 말씀을 힘입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복음 안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살아 

계신 구주를 내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죠다하였습니다. 모든 사탄의 방해는 오 

직 믿음으로 이져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갔던 선교지에서 팀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 

어 오직 성령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2개 팀) 기 간 

1 0월 30일(목)- 11 월 7일(금) 

10월 30일(목)-11 월 7일(금) 

임영 OH(집사， 16교구 4지역 팀) 

팀장 

。μ짜| 
ι 。「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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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쟁환 명혼들을 바라보며 

금요찬양짙회 때마다 선교보고를 들으며 ‘정말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저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영성심사와 언 

어심사를 거쳐 4차심사쩨 가슴을 졸이며 입하면서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발견 

하였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연ι받 자를 들어 써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료띨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 “그 나라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가 

족들의 염려를 뒤로 한 채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사역지에 도착했다. 

첫 사역을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도 많은 식구가 좁은 곳에서 생활 

하고 있고， 웃옷을 다 벗고도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남자들의 

모밟 놀랐다. 무엇보다 토속신을 집뻐 모셔 놓고도 복음을 전6짜 “예수를 

믿겠다피 대답하는 불쌍한 그들의 영흔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뱀1 없었다. 
‘씨를 뿌리면 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염려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 

씀을 기억하며 어눌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쩌수를 믿으라!"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 

는다. 마윌l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 

이 복음화될 것을 밍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차봉순(집사， 9교구 3지역팀 ) 

성령님쩨서 인도학시는 전교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의미해 보였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순수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우리는 l인당 4장의 전 

도지만 가져갔다.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밟게 전도지를 직접 읽게 하였다. 

그리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전도지가 귀한 상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더 많이 사용하셨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처럼 내 입술로 복음을 

많이 전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고 정신이 강해서 항상 주변을 의식해야 

했다.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리 

는 그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영접하였다. 그리고 찬~하였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비가 그쳤다. 주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소나기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부를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양을 많이 불렀다. 그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자기네 언어로 찬양을 부르 

는 것을 신기해하며 같이 손빽을 치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였다. 우리와 함께 

동역한 운전기사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우리는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였고， 그 

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다. 기사가 신고할 수도 있다기에 우리는 그를 위 

해 정말 많이 기도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날 공효에서 팀장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다. 우리의 계획， 염려， 걱정은 주 

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선교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하루 

속히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열려 수많은 영흔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 

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황정흐I(권사， 13교구 4지역팀) 

생 X，.，，. !.I 갤 

칩펀 빼혐응 빼|수 그리스도훌 통해서 (2) 

암펀 'H혁， 잡 싣앙으I 'H혁응 무섯인，~? 칩 싣앙으I 'H혁응 더 。 l 상 융서| 

으l 역|법을 따르지 않고， 유윌한 골。|쉰 역|수 그리스도맏을 믿고 따르는 것。! 

다.(승 1 9:1-10) 자싣으| 썽각과 결학， 학쇠과 경휩슬 토대로 밍건 껴|획과 

추진럭 ， 탁월한 리더입을 붙후|학역 'H혁학려고만 하지 윌자.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올(빌 ;':8)로 역'1 며， 자'1들 부인하고 자'1 십자까들 지 

고 오작 역|수닙슬 따라야맏 칩펀 'H획。 1 ' ~능하다. 그런데 역전혀 융세으| 역| 
법을 중시하고， 육셔l의 역|법(강 1 9:10)을 슨종합￡로써 하나님께l 나악까고자 

한다런 문명 깨혁되지 뭇한 싣앙。|라고 힐 수 갔다. 싣앙으| 깨혁응 육세으| 

그 억띈 것도 싣뢰학지 않고 끌， ξ!~I ， 썽명。 l싣 그리스도 역|수으| 피으| 공로 

맏 믿고 으|지한다. 01런 싣자，~ 바로 '1듭암 싣자。|며 'H획핀 싣앙인。|다. 

。 1 'H혁펀 싣앙인。 1 'H혁핀 교호|들 。|루억 복을을 전힐 수 있다. 

깨혁펀 싣자는 육세의 행휠슬 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으| 피맏을 바라 

불 뿐。|다.(럽 2:131) 그러므로 십자，~들 통해 'H혁펀 신자는 그리스도의 입 

자，~억| 자싣의 정욕과 담심을 못 박。t 벼린다.(닫 5:2나) 요직 입자，~억|만 

칩중한다.(고전 Z:Z) 십자까으| 으|로 구윈밭었을슬 밑슬 뿐。 l고 ， 그 믿을￡ 

로 역|수임맏 바라보며 칠。t얀다.(승1 1Z:Z) 요직 역|수섬맏을 바라보믿서 LH 

，~ 01떠한 헝언억| 저학든지 감사와 끼뿔으로 실。 f길 수 갔다는 “그 썽작， 그 

믿을으| 슴종 "01 깨혐핀 싣자으| 모습。|다. 그렇다런 역려운응 。1떠한，~? 깨 

혁펀 싣자인，~? 우리 쿄호|는 'H혁핀 쿄호|인，~? ot니런 역런승 1 'H혁으| 필요 

성을 느"1며 깨혁을 말학지Ef 전혀 'H혁과는 상관없는 새로 있는，~? 01것을 

맙닫훌 수 없는 '1준。| 갔다. 바로 역|수 그리스도으| 입자， ~ol 다. 

모든 'H혁응 역|수 그 ~I스도으| 십자까들 통해서 시작한다. 동시에 십자까들 

통해서 흔f성된다. 그러므로 우~I는 그리스도1비서 십자까들 통해 쉴。1주잉 그 

길맏 길。1야 한다. 그 갈흔 매우 좁응 고암으| 길。|다. 오직 믿을맏을 요구하 

는 길。|다. 01 길맏。| 유윌하고 암핀 'H혁의 길。 l 다.(마 1 : 1 냐) 서|상으| 흐를 

억| 맞추려고 애쓰지 말자. 요직 역|수님께|서 나들 위해서 하싣 윌。| 무섯。| 

고， 역|수님께|서 나역|꺼| 원학시는 그 윌。 l 무섯인지역|맏 초겁을 맞추자. 매슴 

얀 자'1들 부인하고 자'1 십자까들 지고 나야，~자. ot먼. 

(면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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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혹을 강애 l 재가측수료찌 

{ 마가복을 강때 생 

헤롯 왕에 의해서 도시로 확장된 뱃새다는 갈 

힐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촌이었다. 뱃새다는 가버나움과 함께 예 

뺏새마에셔 맹안을 고~I Cf ( 8: 22- 26) 醫魔講魔훤J휠靈 

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다. 지리적으로 볼 때 뱃새다와 가버나움은 이뭇해 있었다. 또한 제 

자들 중에도 뱃새다와 가버나움 줄신들이 많이 있었다.(요 1: 44. 12: 21) 예수님은 뱃새다 

에 도착하셨다. 이때 사료낸를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실 것을 간 

구했다.(막 8:22) 사료녁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온 이 맹인은 다른 지역에서의 맹인 
• 과는 달리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온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시 

고그를 고쳐주셨다. 

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들을 효t해서 저주하시며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뱃새다야 너희 

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 

아 회개하였으리라"(마 11: 21) 우리의 신<61-0 1 이와 같지 않은가?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느끼지도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 보이더라도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기 일쑤이다. (마 

23:13-29)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 명예와 권력에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우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특별히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기도하신 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다. (막 8:23) 맹인은 희미 
하게 사람들과 사물이 보인다고 말했다.(막 8:24)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맹인의 눈에 안수 

하셨고， 맹인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막 8:25) 사실 예수님은 말씁만으로도 능히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거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예수님 

은 뱃새다의 한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많 

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져 있는 영적 의미를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를 흔꽤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무엇이 보이느냐” 뱃새다와 가버나움 사람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신 뒤에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막 8:26) 예수님 
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드러내기 

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막 1:1)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다.(막 1:11) 회개와 복음이 없는 

우리가 진실로 맹인이다! (막 1:14-15)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 
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막 8 :18)라고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7η 이 사랑의 음성에 항변(막 8 : 32)하지 말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 

들을 속이지 말자. 진심으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왕11 순종하고， 십Ã}7}를 바라보 

자 더 이상의 어둠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빛으로 나아7찌. “나 

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새11-족양육부 10월 수료자 (1) 

세상의 유폭을 

예수납 안에서 

끊고 

’ 아내의 권유로 중연교외에 울석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애 십자가에 못 박 

여 죽으시고 장사안 지 사을만에 다시 살아냐섰고 하냐닙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섰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 

들고 어려울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임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움어주고 서로 권연애주며 서로를 위해 중 

보를 해줌으로 우리 추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 

니다 나의 의지로는 끊기 임든 세상의 구습을 하냐하냐 제 

시고 구원OH 추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이 예수님을 믿 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의 삶에 역 

습니다 . 이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 ， 그리고 기쁘게 맞아주신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산양을 드링니다 r 깅성망l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앙니다 f 강성권) ’ 선에는 열심이 다녔지만 세상 속에 윌쓸려 신앙생왈을 중 ’ 약온안 여자신구의 집안이 기독교집안이어서 저도 아나님을 - 실이 못하다가 이제 외개아며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중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온자 등록하였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앙상 냐와 암께 아시며 지원해 ·주시 

는 분입 니다 저의 집을 멸어주섰고 ， 제게 얀식을 주섰습나 

다 .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아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뜻과 그련 예수님을 보 

내 우리들에게 다시 안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하냐님 

의 사량을 일깨우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오킹만 j 

’ 연재 중연교외에 다니고 있는 저의 자녁들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에게 죄의 

대가를 지르신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 

어 웅교생왈의 분리로 인안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성에 

명와가 입했습니다 . 앙상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 

갈등을 쨌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에 앙상 감사발 따름입니다 . (납와진 j 

’ 동생 내외를 따랴 U월에 처음 종연교외에 와서 신앙생왈을 
아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인간의 보습으로 

오섰지만 죄가 없으신 잡 아냐님이심을 고백앙니다 . 임이 

연교외에서 열심이 믿음생왈을 아고차 등록하게 되었습니 

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상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냐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애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 

여 그 보열로 우리의 죄를 사아여 하냐님께 강 수 있는 길 

을 열어주섰습니다 . 신앙생왈을 아연서 영얀안 마음 ， 즐거 

운 마음으로 가성과 일 터에서 주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잊게 되었습니 

다 . (죄은의) 

’ 중연교외가 중무로에 있을 때 믿음생왈을 시작쨌었지만 계 
속 교외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10년 만에 중연교회 ‘ 
에 와서 믿음생활을 하고 싶어 등록쨌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OH 십자가 못 박혀 그 보옐로 우리 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섰습니다 예수님을 짝실아게 알게 

되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제 세상의 유 

욕을 끊고 예수님 얀에서 성령증만암을 받으려고 압니다 . 

(김광암) 

(다음 호에 계속) 

웰댐 뀔댐행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츠도의 일꾼(살전 3:2)01 

되도록 지도를 부닥E립니다. 

중등1부지도 

(1973. 7. 17.) 
김오미 사모외 

2남 1 녀 

김성헌목사 
중등2부지도 

(1976. 1. 7.) 
임희정사모외 

1남 

안일찬목사 
고둥부지도 

(1973. 3. 18.) 
장선옥사모외 

2남 1 녀 

서명란전도사 
13교구부지도 

(1967. 9. 23,) 

송제호목사 
중등3부지도 

(1973. 12. 30.) 
김현정 사모 외 

2녀 

조현영 전도사 
고등부부지도 

(1980. 5. 1.) 

\?새가족을흰영압니다 φ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l 번효 성명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1791 조은혜 14 청년1부 1 1799 선승현 23 정년1부 김윤환(4) 

1792 임철현 9 정년1부 김영옥(9) 1 1800 허정옥 8 장년2부 김굉자(14) 

1793 윤원화 16 청년2부 깅연수(23) 1 1801 노혜인 2 대학부 박광식(6) 

1794 박경식 16 청년1부 김연수(23) 1 1802 장순금 14 장년2부 김광지(14) 

1795 서명란 1 교억자 I 1803 김대신 16 청년1부 힘윤지(4) 

1796 강숙자 2 장년2부 태일희(2) I 1804 깅유리나 23 정년1부 김선미(15) 

1797 서정수 11 장년2부 이정 OH(2) 1 1805 징수연 12 청년1부 손명민(9) 

1798 최지은 21 정년1부 1806 이미준 14 중등3부 이정재14) 

1>1' 중연교회의 안7/족이되기I 원ô/J./는 분은 본당203호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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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 

1 안수집사회정기총회 
일시 : 3일(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 갈릴리훌 

열 세 

1 김명희 타교권사(남상인 권사의 
모친 ， 22교구 의왕2구역) 1 10월 

24일 별세 ， 10월 27일 장례 
2‘ 박앙규 타교집사(박종율 장로의 
부친 , 박귀숙 집사의 시부， 20교 
구 목2구역) 1 10월 25일 별세 ， 10 
월 28일장례 

3. 신순복 타교집사(조욕자 집사의 
모친 · 류균상 성도의 장모， 7교구 
송파2구역) 1 10월 27일 별세， 10 

월 29일장혜 
4. 최흥권 성도(최영수 집사의 부 
친 · 정국진 집사의 장인， 18교구 
상도3구역) 1 10월 29일 별세 ， 10 
월 31일장례 

결 온 

1 안신권 군(안동수 타교장로 권정 
회 권사의 아들， 16교구)과 박지선 

앙(박통한 씨 , 이동임 씨의 딸) 8 
일(토) 15:00 리버사이드 호텔6충 

다이아몬드훌 

2. 김영훈 군(김용진 씨 · 조은회 씨 
의 。똘)과 장승은 앙(이금자 집사 
의 딸， 4교구) 8일(토) 15:00 소피 
텔 앵배서더호텔2층 그랜드볼룸 

2009년 쩌” 차 CMTC 훌현 

쭈만흥헌 

교꾀쇼석 

2009년 국배천도 및 단기션교 혀명회 

일 시 1 1월 2일(오늘) 찬양예배 후 장 소 : 갈릴리홀 

대 상 · 남 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회 권사회 임원 

3교구 흥톨원 전도집회 

일 시 :9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저11교육관 207.호 

5교구 홍톨원 견도접회 

일 시 ‘ 9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저12교육관 2층 B흘 

9교구 홍톨월 전도집회 

일 시 :9일(다음 주일) 14:00 

장소， 본당 112호 

11교구 훌훌윌 전도집꾀 

일 시 :9일(다음 주일) 14:00 

장 소 :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외션부 교샤 모집 외선부 학생심방 및 앙육담당 (문의 외선부 #45끼 

훌력 ，쿄회주변헌도 

(교육과정 :3주간， 장소 : 감l리흩) 일 시 , 여전도회 11월 12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 1월 15일(토) 14:00 

·CMTC 선교훈련 

시 간 11월 9잃(다음 주일) 

18:15-19:15 1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 19:30 1 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 1월 16일(주일) 

18:15-18:45 1 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 19:10 1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1 지15강 영성기도회 

‘수강신칭 • 혼헌 당일 15:00, 갈릴리흩 잉구 0/1.서 접수 

+CMTC 직무훈련 : 11월 30일(주일)， 18:15- 19:50 

4 (화) 

설 교자/기 도자 | 김성관/이상해 | 김철규/김영모 
설 교 본 문 ! 막 8:34-38_ 1 겔 24:1-14 

날짜 여|배 설 교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흔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훌연륙지관 싸링나릎행복가톨바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견고해진 충현복지관에서 사링을 나누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의류 및 생 
활띨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묘빼힘은 물론이거니와 강남구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시랑을 실천하 
고 지역사회에 충현복지관을 알리며 ε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바자회에 모든 성 
도들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11월 5일(수.) 12:00"'16:0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코01노LI이홀 , 충현복지관 옆 주차장 

품 목 : 의류， 생활용품 및 g화， 농수산물 쿠케징애인 제직) 비즈액세서래쟁뻐 제작) 

외 ζ딴한먹거리 

새벽기도회 (11 /3 - 1 1 / 9 ) 

5 (수) 6 (목) 7 (금) 8 (토) 9 (주일) 

양태선/박성곤 유현철/박노익 김완수/김봉화 최성득/이복순A 윤요한/류진희 
겔 24:15-27 겔 25:1-11 겔 25 ‘ 12-17 겔 26:1-1 4 겔 26:15-21 

예배 담당 (11/5 - 1 1/9 ) 

사회 기도 ~ ~ ζJ 

11/5 수요 I 두 마음 (약 1:5-8) 김성관 목사 이성진 이명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호산나 찬양대) 

11/5 수요 II 사울왕 (삼상 9:1- 4) 윤요한 목사 정민권 김옥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실로암찬양대) 

11η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강명구 예루살렘 찬양대 / 명정옥 권사 가족/ 클라리넷 강혜경 

11/9 주일 I 바울의 설교 (행 13:36-41) 박준식 목사 김근영 배춘식 〈예배 전찬앙〉 

11/9 주일 II 바울의 설교 (행 13:36-41) 하종철 목사 김준희 이형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외 / 첼로 이화영(임o}누엘 오케스트라) 

11/ 9 주일 m 바울의 설교 (행 13:36-41) 김성관 목사 김익환 임창식 웬말인가 날 위하여 외 / 할렐루야 제1여성중창단(지도’채은실) 

11/9 주일 W 바울의 설교 (행 13:36-41) 최성득 목사 양태선 김구형 거기 너 있었는가 외 / 바이올린 강혜연(아멘 오케스트라 악장) 

11/9 주일 V 바울의 설교 (행 13:36-41) 황진섭 목사 강현철 김창국 오 신설하신 주 외 /소프라노 김현정， 바려톤심재승(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1/9 주일찬양 거기 앉아 지키더라 (마 27:36) 김성관 목사 양재웅 조영철 충현 장로중창단 / 할렐루야 찬양대 / 16교구 

저1 101 8호 

웰뭘 뿔지도으l 창 
띠 교회의 방때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처소(엠 

2:22)가 되게 하소서. 

밍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 
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 18)로 세워지 

게하소서. 

댁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녹 19 :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 

는 선교λh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 

째 주수·토요일)를통하여 우리 이웃과교 

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 

게하소서 .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핸 증인들이 되게 하l며 예루살 

렘 한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 

의 은총으로 용성하게 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 

행되게하소서. 

훌연복지판핵월 모집 

1.모집부문 총무과장 (1958년 이후 출생자) 

).jl，혜교'2.!.으로서 회껴/와 행정업무에 10던 이상 경력자 

워드와 엑셀 시용 가능자 우대 

2찌흩서류 이력서(사진부칙'l，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제훌01감 11월 20일(목) 17:00까지 

4서류왜훌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t 552-8200(# 401)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옆 031-766-542야 

차 량 

[ 섬·기·는·분· 틀 >
구 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OO(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 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저'1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 1Ir-H「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 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l뼈ar없JS 때빼뼈15 In 벼lish ， Chinese, Japanese 
andS영n l.arç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k>ck 
wα양'ip Service, and sri 버마<811， Chinese, Mα1901빼， 
R없an， 바뼈 and Indα'eSian are 허soavai녕ble at the 
OneO'cI엉<Woα양IIp없vice. 

구 분 시 간 장 -λL 

청 년 2 부 오후 12:15 저1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처11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헐 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 애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위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했기도원김 진도위원 재3교맑{원징 때H따부 재2교구위원회 재1교구위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김광남 이종석 엄무천 진흥용 전홍렬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연재집국웅 이성진 
진앙위원장 a교구징 행정위원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18.교구 6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옹철 이형수 이재영 김준회 융수일 황진섭 유재진 
18.교구짐 기획위원 소앙부징 선교위원징 건축위원 칭년2부 13.교구 3교구 1교구 새?택뽑부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g엔3부징 12교구장 제2교육위원장 23.교구장 실로입친S때징 11교구 20교구 17교구 대획부 4교구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외완선부수 최 잉성교구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시설영신부장 11교구징 봉사위원징 예배위원장 재2교구위원징 23교구 24교구 9교구 

배훈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이광현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치링요때부징 기획위원장 전도위원 긴확{원징 19.교구징 16교구 21교구 15교구 정년1부 8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9교구징 g션2부징 봉Af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19교구 14교구 7교구 초등부 중등1부 

김영응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안일찬 송제호 김성헌 
기획위원 소년부징 새가족등록실장 깅사위서기 17교구징 고등부 중등3부 중등2부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사랑부지도 신범식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예배위원 24교구징 제1교쩌원징 앙로원추진위원 깅Af위원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여전도사 
유년부장 영유초중도서실정 동신부징 1교구징 예배위원 

전응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욱주 김말자 

20교램 O뺀웹징 중등2부징 제1교웹윈징 장년4부징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응회 김정자 

틱이부징 중등1부잉 전도위원징 선교위서기 2교구장 
8교구 2’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엄태주 

기벅열전빼징 15.교구장 외신부장 4교구집 딩회부서기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풍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6.교구장 10.교구장 영이부징 감사위원짐 유<lf부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싱냥”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서명란 

횡혈루O씬S때장 수앙관부징 21교구징 고똥징 13교구장 
정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김성호 조증민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조현영 

5교구징 8교구장 초등부징 유치부징 잉빠영씬엠징 
고등부 

김흥기 박광식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때바디부징 6교구징 14교갱 새7택。쇄부징 징년1부징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응영 지규성 박종율 
정년2부징 대학부장 ·선교사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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